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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과 시생활 불편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시생활 불편감 및 세부 증상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시생활 불편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눈 피로감과 눈 건조감이 가장 높은 증상 경험률을 나타냈다. 시생활 불편감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성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세부 증상 분석에서는 여성과 야간모드 사용이 특정 시각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대학생의 시생활 불편감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여성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학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변수는 전체 시생활 불편감 총점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세부 증상 분석에서는 여성과 야간모드 사용이 특정 시각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대학생의 시생활 불편감 관리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뿐 아니라 성별 특성과 개별 증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associations between digital working posture, viewing habits, and visual discomf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dentified factors associated with overall visual discomfort and specific visual symptom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70 university students. The questionnaire assessed general characteristics, digital device use duration, digital working posture and viewing habits, and visual discomfort.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Eye fatigue and dry eye sensation were the most prevalent symptoms. Visual discomf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artphone use dur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sex and smartphone use duration as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visual discomfort. Symptom-specific analyses showed that female sex and night mode us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ected visual symptoms.

          

          
            Conclusions:
            Visual discomf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was associated with smartphone use duration and was more pronounced among female students and those with longer smartphone use. Although digital working posture and viewing habits were not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overall visual discomfort, female sex and night mode use showed selective associations with specific visual symptoms. Management of visual discomf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should consider digital device use duration, sex-related characteristics, and symptom-specific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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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확대와 온라인 기반 학습 환경의 증가로 인해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학업, 정보 탐색, 여가 및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서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시각 증상 경험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디지털 기기의 장시간 사용은 시각계에 지속적인 근거리 부하를 유발하며 눈의 피로, 건조감, 두통, 흐림, 집중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디지털 눈피로(digital eye strain, DES) 또는 컴퓨터 시각 증후군(computer vision syndrome)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디지털 눈피로는 디지털 화면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안구 및 시각 증상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젊은 성인과 대학생 집단에서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다.[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DES 유병률이 약 68–88%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장시간의 화면 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주요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었다.[4]

      선행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기기 종류, 성별, 사용 빈도 등을 중심으로 시각증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5] 사용시간 증가가 시각증상과 관련된다는 보고는 다수 존재하지만, 동일한 사용시간에서도 사용 방식에 따라 시각적 부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시청거리, 장시간 고정된 자세, 화면 밝기, 작은 글자 크기, 휴식 부족 등의 요인은 시각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6]

      스마트폰 사용 환경은 기존 VDT 환경과 달리 손에 들고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용 자세와 시청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누운 자세 사용, 과도하게 가까운 작업거리, 야간 사용과 같은 다양한 행동학적 요인이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은 조절 및 폭주 기능 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생활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사용 시간 외에 작업자세와 시청습관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2]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눈피로를 단일 총점 또는 증상 유무 중심으로 평가한 경우가 많아 개별 증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3,6] 디지털 사용환경 요인은 눈 피로감, 흐림, 두통 및 집중곤란과 같은 다양한 증상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 시생활 불편감뿐 아니라 세부 증상 수준에서 디지털 작업환경 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뿐 아니라 시청거리, 작업거리, 누워서 사용하는 습관, 화면 밝기, 글자 크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습관 등 디지털 작업자세 및 시청습관 특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요인과 전체 시생활 불편감 및 세부 증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습관과 시생활 불편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면조사(cross-sectional study)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주요 문항에 결측값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17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시생활 불편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 요인과 시각증상 관련 항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2,5,6]

        
          1.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시력교정 상태, 주 사용 디지털 기기의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2.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은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 평일 PC(태블릿/노트북) 사용시간 및 주말 PC(태블릿/노트북) 사용시간을 조사하였다. 응답은 하루 평균 사용시간(시간 단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1.3.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은 스마트폰 평균 시청거리(cm), 노트북/태블릿 작업거리(cm),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 화면 밝기 수준, 화면 글자 크기, 야간모드 사용 빈도 및 근거리 작업 중 휴식 빈도로 구성하였다. 빈도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없음 ~ 5=매우 자주)로 평가하였다.

        

        
          1.4. 시생활 불편감
          시생활 불편감은 최근 1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을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눈 피로감, 눈 건조감, 근거리 흐림, 원거리 전환 시 흐림, 초점 전환 속도 저하, 두통, 장시간 집중곤란, 눈부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0=전혀 없음, 1=약간, 2=자주, 3=매우 자주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생활 불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 0.825이었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생활 불편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생활 불편감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과 시생활 불편감 간 관련성은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시생활 불편감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시생활 세부 증상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상 유무(0=없음, ≥1=있음)를 기준으로 각 증상을 이분화 하였다. 이후 눈 피로감, 눈 건조감, 근거리 흐림, 원거리 전환 시 흐림, 초점 전환 속도 저하, 두통, 장시간 집중곤란 및 눈부심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시청거리, 누워서 사용하는 습관, 화면 밝기, 글자 크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 빈도를 투입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0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70명으로, 남학생 67명(39.4%), 여학생 103명(60.6%)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40명(23.5%), 2학년 54명(31.8%), 3학년 53명(31.2%), 4학년 23명(13.5%)이었다.

        시력교정 상태는 안경 착용이 57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48명(28.2%), 굴절교정 수술 31명(18.2%), 교정이 필요하지 않음 21명(12.4%), 교정이 필요하나 착용하지 않는 경우 13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주 사용 디지털 기기는 스마트폰이 156명(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0)

          
          

        

        
          
            
              	Variables
              	N (%)
            

          
          
            	Gender
            	Male
            	67 (39.4)
          

          
            	Female
            	103 (60.6)
          

          
            	Grade
            	1st
            	40 (23.5)
          

          
            	2nd
            	54 (31.8)
          

          
            	3rd
            	53 (31.2)
          

          
            	4th
            	23 (13.5)
          

          
            	Visual correction status
            	Glasses
            	57 (33.5)
          

          
            	Contact lens
            	48 (28.2)
          

          
            	Refractive surgery
            	31 (18.2)
          

          
            	Need correction but not corrected
            	13 (7.6)
          

          
            	No correction needed
            	21 (12.4)
          

          
            	Primary digital device
            	Smartphone
            	156 (91.8)
          

          
            	Laptop
            	4 (2.4)
          

          
            	Tablet
            	2 (1.2)
          

          
            	Desktop
            	8 (4.7)
          

        

        

      

      
        2.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및 사용 자세 특성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6.44±2.44시간,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7.85±2.96시간이었다. 평일 PC(태블릿/노트북) 사용시간은 3.25±2.08시간, 주말 사용시간은 3.55±2.59시간이었다. 스마트폰 평균 시청거리는 27.07±10.28 cm, 노트북/태블릿 작업거리는 41.10±15.69 cm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igital device use duration and viewing behavior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SD
            

          
          
            	Weekday smartphone usage time (hr)
            	6.44±2.44
          

          
            	Weekend smartphone usage time (hr)
            	7.85±2.96
          

          
            	Weekday PC/tablet usage time (hr)
            	3.25±2.08
          

          
            	Weekend PC/tablet usage time (hr)
            	3.55±2.59
          

          
            	Smartphone viewing distance (cm)
            	27.07±10.28
          

          
            	PC/tablet viewing distance (cm)
            	41.10±15.69
          

        

        
          
            SD=standard deviation
          

        

        

      

      
        3. 시생활 불편감
        연구 대상자의 시생활 불편감 총점 평균은 7.46±4.59점이었다. 시생활 불편감 세부 문항을 분석한 결과 눈의 피로감이 1.43±0.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눈 건조감(1.24±0.91점), 장시간 집중곤란(1.09±0.89점)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 경험 여부를 1점 이상으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눈의 피로감이 86.5%로 가장 높은 증상 경험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눈의 건조감(84.1%), 장시간 집중 곤란(67.6%), 근거리 작업 시 흐려 보임(57.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Visual discomfort score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Mean±SD
              	Symptom prevalencen (%)
            

          
          
            	Eye fatigue
            	1.43±0.82
            	147 (86.5)
          

          
            	Dry eye sensation
            	1.24±0.91
            	143 (84.1)
          

          
            	Blurred vision during near work
            	0.86±0.81
            	98 (57.6)
          

          
            	Blurred vision after shifting gaze to distance
            	0.67±0.78
            	87 (51.2)
          

          
            	Slow focus shifting
            	0.72±0.75
            	69 (40.6)
          

          
            	Headache
            	0.61±0.79
            	83 (48.8)
          

          
            	Difficulty maintaining concentration
            	1.09±0.89
            	115 (67.6)
          

          
            	Glare sensitivity
            	1.03±0.84
            	85 (50.0)
          

          
            	Total score
            	7.46±4.59
            	-
          

        

        
          
            SD=standard deviation; Symptom prevalence: participants with scores ≥1
          

        

        

        시생활 불편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0.825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생활 불편감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생활 불편감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시생활 불편감 점수가 8.34±4.45점으로 남학생(6.10±4.5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18, p=0.002).

        학년에 따른 시생활 불편감 점수는 1학년 5.80±4.07점, 2학년 8.00±4.56점, 3학년 8.47±4.77점, 4학년 6.74±4.14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6, p=0.026). 시력교정 상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0), 주 사용 디지털 기기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0.710)(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visual discomfort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Visual discomfort score (Mean±SD)
              	t/F
              	
                p
              
            

          
          
            	Gender
            	Male
            	67 (39.4)
            	6.10±4.50
            	-3.18
            	0.002
          

          
            	Female
            	103 (60.6)
            	8.34±4.45
          

          
            	Grade
            	1st
            	40 (23.5)
            	5.80±4.07
            	3.16
            	0.026
          

          
            	2nd
            	54 (31.8)
            	8.00±4.56
          

          
            	3rd
            	53 (31.2)
            	8.47±4.77
          

          
            	4th
            	23 (13.5)
            	6.74±4.14
          

          
            	Visual correction status
            	Glasses
            	57 (33.5)
            	6.67±4.54
            	3.41
            	0.010
          

          
            	Contact lens
            	48 (28.2)
            	8.77±4.26
          

          
            	Refractive surgery
            	31 (18.2)
            	8.29±4.78
          

          
            	Need correction but not corrected
            	13 (7.6)
            	8.08±3.88
          

          
            	No correction needed
            	21 (12.4)
            	5.00±4.55
          

          
            	Primary digital device
            	Smartphone
            	156 (91.8)
            	7.56±4.68
            	0.46
            	0.710
          

          
            	Laptop
            	4 (2.4)
            	7.50±3.32
          

          
            	Tablet
            	2 (1.2)
            	6.00±2.83
          

          
            	Desktop
            	8 (4.7)
            	5.75±3.65
          

        

        

      

      
        5.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과 시생활 불편감의 상관관계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생활 불편감은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r=0.20, p<0.010) 및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r=0.17, p<0.050)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시생활 불편감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스마트폰 시청거리(r=-0.09), 노트북/태블릿 작업거리(r=0.02),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r=0.09), 화면 밝기(r=0.04), 야간모드 사용(r=0.02)은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0). 휴식 빈도는 시생활 불편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13, p=0.089).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76, p<0.010). 또한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는 평일(r=0.20, p<0.010) 및 주말(r=0.21, p<0.010)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휴식 빈도는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21, p<0.010)(Table 5).

        
          Table 5. 
				
          

          
            Correlation matrix for digital working posture, viewing habits, and visual discomfor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Visual discomfort
            	1
            	
            	
            	
            	
            	
            	
            	
            	
          

          
            	2. Weekday smartphone usage time
            	0.20**
            	1
            	
            	
            	
            	
            	
            	
            	
          

          
            	3. Weekend smartphone usage time
            	0.17*
            	0.76**
            	1
            	
            	
            	
            	
            	
            	
          

          
            	4. Smartphone viewing distance
            	-0.09
            	-0.09
            	-0.06
            	1
            	
            	
            	
            	
            	
          

          
            	5. PC/tablet viewing distance
            	0.02
            	-0.09
            	0.02
            	0.67**
            	1
            	
            	
            	
            	
          

          
            	6. Lying posture smartphone use
            	0.09
            	0.20**
            	0.21**
            	-0.13
            	-0.01
            	1
            	
            	
            	
          

          
            	7. Screen brightness
            	0.04
            	0.13
            	0.21**
            	-0.08
            	0.01
            	0.03
            	1
            	
            	
          

          
            	8. Night mode use
            	0.02
            	0.03
            	0.01
            	-0.07
            	-0.08
            	0.08
            	-0.11
            	1
            	
          

          
            	9. Rest frequency
            	-0.13
            	0.04
            	-0.04
            	0.01
            	-0.13
            	-0.21**
            	0.03
            	0.03
            	1
          

        

        
          
            *p<0.050, **p<0.010
          

        

        

      

      
        6. 시생활 불편감 관련 요인
        시생활 불편감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학년, 시력교정상태, 주간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시청거리,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 화면 밝기, 야간모드 사용 빈도 및 휴식 빈도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81, p=0.004), 모형의 설명력은 9%(Adjusted R2= 0.09)로 나타났다. 성별(β=0.21, p=0.005)과 주간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β=0.22, p=0.005)은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시생활 불편감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년, 시력교정상태, 스마트폰 시청거리,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빈도, 화면 밝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visual discomfort
          
          

        

        
          
            
              	Variables
              	B
              	SE
              	β
              	t
              	
                p
              
            

          
          
            	Sex (female)
            	2.01
            	0.71
            	0.21
            	2.82
            	0.005
          

          
            	Grade
            	0.54
            	0.36
            	0.12
            	1.50
            	0.135
          

          
            	Visual correction status
            	-0.19
            	0.25
            	-0.06
            	-0.75
            	0.457
          

          
            	Average smartphone usage time
            	0.41
            	0.14
            	0.22
            	2.85
            	0.005
          

          
            	Smartphone viewing distance
            	-0.02
            	0.04
            	-0.04
            	-0.52
            	0.605
          

          
            	Lying posture smartphone use
            	-0.16
            	0.38
            	-0.03
            	-0.43
            	0.667
          

          
            	Screen brightness
            	-0.09
            	0.14
            	-0.05
            	-0.62
            	0.537
          

          
            	Night mode use
            	0.16
            	0.23
            	0.05
            	0.67
            	0.505
          

          
            	Rest frequency
            	-0.64
            	0.41
            	-0.12
            	-1.54
            	0.125
          

          
            	
            	Adjusted R2=0.09, F=2.81, p=0.004
          

        

        
          
            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7. 시생활 세부 증상 관련 요인
        시생활 불편감 총점 외에 세부 증상별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은 눈 피로감(OR=3.17, p=0.031), 눈 건조감(OR=3.36, p=0.014), 원거리 전환 시 흐림(OR=2.04, p=0.039), 두통(OR=2.87, p=0.003) 및 장시간 집중곤란(OR=2.43, p=0.017)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야간모드 사용 빈도는 눈부심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OR=1.27, p=0.037)(Table 7).

        
          Table 7.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specific visual symptoms
          
          

        

        
          
            
              	Symptom
              	Significant variable
              	OR (95% CI)
              	
                p
              
            

          
          
            	Eye fatigue
            	Female
            	3.17 (1.11–9.08)
            	0.031
          

          
            	Dry eye sensation
            	Female
            	3.36 (1.28–8.80)
            	0.014
          

          
            	Blurred vision after shifting gaze
            	Female
            	2.04 (1.04–4.03)
            	0.039
          

          
            	Headache
            	Female
            	2.87 (1.43–5.77)
            	0.003
          

          
            	Difficulty maintaining concentration
            	Female
            	2.43 (1.17–5.03)
            	0.017
          

          
            	Glare sensitivity
            	Night mode use
            	1.27 (1.02–1.60)
            	0.037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과 시생활 불편감 및 세부 증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생활 불편감은 평일 및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성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반면 시청거리,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화면 밝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 빈도는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시생활 불편감 평균 점수는 7.46±4.59점이었으며, 눈 피로감(86.5%)과 건조감(84.1%)이 가장 높은 증상 경험률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 눈 피로와 안구건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보고된다는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7,8]. 특히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은 눈 깜박임 감소와 눈물막 불안정을 유발하여 안구표면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시생활 불편감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였다. Mohan 등[10]은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 증가가 디지털 눈피로 증상 증가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으며, Mowatt 등[11] 역시 장시간 화면 노출이 시각증상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평일 및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시생활 불편감과 관련성을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시생활 불편감과 독립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시청거리, 누워서 사용하는 습관, 화면 밝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 빈도는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시청거리와 자세는 조절 및 폭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12] 본 연구에서는 사용시간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한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 집단의 작업환경 특성이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였거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관련성이 다른 작업자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 증상 분석에서는 여성에서 눈 피로감, 눈 건조감, 원거리 전환 시 흐림, 두통 및 장시간 집중곤란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시생활 불편감 점수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여성에서 건성안 증상과 시각 피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3,14] 여성은 눈물막 안정성, 호르몬 요인, 콘택트렌즈 착용 비율 및 증상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시각증상을 더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전반적인 시생활 불편감뿐 아니라 다양한 세부 증상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야간모드 사용은 눈부심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눈부심을 경험하는 학생이 증상 완화를 위해 야간모드를 더 자주 사용했을 가능성을 포함하므로, 야간모드 사용을 보호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증상 경험과 관련된 사용행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시력교정 상태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생활 불편감 점수가 관찰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콘택트렌즈 착용은 눈 깜박임 감소와 안구표면 건조 증가로 인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15]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였다. 다만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제한적인 수준(Adjusted R2=0.09)이었다. 시생활 불편감은 조절기능, 양안시기능, 안구표면 상태, 수면 및 환경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다요인적 특성을 가진다. 향후에는 객관적 시기능 검사와 안구표면 평가를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 자료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둘째, 설문 기반 자기보고식 자료이므로 회상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은 실제 측정이 아닌 주관적 응답을 기반으로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어 조절기능, 양안시기능 및 안구표면 상태 등의 객관적 임상지표는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과 시생활 불편감은 사용자의 굴절상태, 조절기능 및 양안시기능 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시기능 평가를 포함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누워서 사용하는 습관, 시청거리, 야간모드 및 휴식습관과 같은 행동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대학생의 디지털 기기 사용 특성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자세 및 시청 습관과 시생활 불편감 및 세부 증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생활 불편감은 눈의 피로감과 건조감에서 가장 높은 증상 경험률을 나타냈으며, 평일 및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성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시생활 불편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스마트폰 시청거리, 누워서 스마트폰 사용, 화면 밝기, 야간모드 사용 및 휴식 빈도는 전체 시생활 불편감 총점과 독립적인 관련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세부 증상 분석에서는 여성과 야간모드 사용이 특정 시각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시생활 불편감 관리는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뿐 아니라 성별 특성과 개별 증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객관적 시기능 평가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환경, 주관적 시생활 불편감 및 시기능 특성 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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